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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불자를 대표하고 신행문화를 주도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이
순(耳順)이라는 인생에서 아주 의미있는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축하의 마음과 함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여
러분, 그리고 현재 중앙신도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진력을 다하시는 이
기흥 회장님과 전국의 신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중앙신도회는 과거의 분단과 군사정권 등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1955년 종단신도조직을 구성하여 오늘날까지 
종단을 외호하고 불자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진력해 왔습니다. 

  많은 사회갈등과 양극화 속에서도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 통합을 통해 역사를 계승하였으며, 전법회관 
건립에 뜻을 모았고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불자들이 화합과 소
통으로 조직화 될 수 있도록 단단한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전국 24개 교구신도회 재정비를 완료한 역사적인 성과
와 함께 61주년 기념식을 봉행하게 된 것은 종단적으로도 큰 의미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교구신도회를 중심으로 신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세상의 등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신행문화의 
확산을 통해 내 삶을 밝히고 사회를 더욱 향기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
다.

  중앙신도회는 한국불교의 주체이자 신도 여러분들은 한국불교의 미래
입니다. 그러므로 안으로는 종단 소속 모든 신도들이 한국불교의 큰 주
춧돌로 성장할 수 있게 보다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밖으로는 
왕성한 포교활동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위상 정립과 이에 
따르는 역할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성찰과 미래의 희망이 함께하는 중앙신도회 창립 61주년을 진심
으로 축하하며,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신행문
화를 실천하여, 우리 사회가 여러분의 공덕이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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